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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대원의 사건충격 정도와 관련 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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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외상후스트레스 고위험군이 많이 분포된 구조대원에 대한 사건충격정도를 파악하고, 사건충격정도
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화재 및 구조출동 빈도가 높은 서울소방재난본부 소속 구조대
원 415명을 통계분석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사건충격정도에 대한 신뢰도는 .975로 높게 나타났다. 분석결과 첫째, 사
건충격정도의 하위요인으로 침습이 가장 높았고, 회피, 수면장애 및 정서적마비, 해리증상, 과각성 순으로 사건충격정
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기혼자와 연령이 높을수록 사건충격정도가 높았으며, 셋째, 소방공무원으로서 근무연수와 
구조대원 직무를 수행한 기간이 길고, 출동횟수와 사고현장 경험빈도가 높을수록 충격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스
트레스 해소 방법 중 음주로 해소하는 구조대원의 사건충격정도가 높게 나타나, 고위험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사
건충격을 경험하였을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예방케어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identify the extent of incident shock who are in high risk of post 
traumatic shock stress, and analyze the related factors that affect the extent of incident shock. The subjects are 
415 rescue workers from Seoul Metropolitan Fire & Disaster Headquarters, who are in high frequency of fire 

outbreaks and rescue mobilization. With a reliability of Cronbach‘s α=.975, the results show invasion, 
avoidance, sleep disorder and emotional paralysis, dissociative symptom, hyper arousal as foremost causes 
respectively. Moreover, the results imply that the extent of incident shock was higher in people with more age 
or being married. Also, from the occupational perspective, the number of years as fire fighters, as rescue 
workers, mobilization and experiences at work in proportion to incident shocks has risen exponentially. It is 
notable that the groups who alleviate stress by consuming liquors had higher extent of incident shock. In 
conclusion, to deal with groups in high risk, management system and prevention care programs for incident 
shocks need to be introduced immediately and put into effect.

Key Words : Rescue workers, Occupational Stress, post-traumatic stress, incident shock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소방공무원은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서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을 구조하고, 구급활동을 통
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본연의 

업무로 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이 출동하는 현장은 붕괴, 
폭발, 추락 등의 사고 위험은 물론이고 위험물 누출사고 
등 여러 가지 재난 및 재해현장의 대응 및 수습을 중심으
로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업무 영역확대로 인한 출
동건수의 증가는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위험에 노출
되거나, 사고현장 목격 등으로 인한 사건의 충격 빈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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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1]. 
특히 구조대원들은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각 종 재난

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동일한 
정신적 충격을 강요당하거나 직업적 책임에 의해 기피할 
수 없는 입장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등 일반 피해자와 다
른 심리적 영향을 받고 있다[2]. 

2012년도 서울소방재난본부 소속 구조대원의 출동건
수는 12만4,888건으로 1만9,676명의 인명을 구조하였다. 
1일 평균 341회 출동과 54명의 인명을 구조하였으며, 
2011년과 비교하여 28.4%가 증가하였다[3]. 

출동현장의 위험성은 사고로 이어지는데,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의 사고발생 현황을 보면 1,666명이 업무 중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35명의 순직사고가 
있었다[4]. 

이렇게 빈번한 출동으로 사고를 당하거나 사고현장을 
목격하고 수습해야 하는 소방공무원들은 이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와 정신적 외상을 입을 수 있다[5]. 2012년 서울
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외상후스트레
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 42.5%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
다[6]. 

외상후스트레스와 관련된 체계적인 통계조사가 이루
어지지 않아 정확한 비교 분석은 어렵지만, 2008년 소방
방재청 용역 연구의 36.8%[7]와 최혜경[8] 논문에서 나타
난 38.2%와 비교해 볼 때, 서울 구조대원들의 고위험군 
분포도가 높은 것을 짐작할 수 있다[7].

현장에서 심리적 외상을 겪은 후 나타나는 외상후스트
레스와 관련된 연구는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분석 연구[7]
와 소방공무원의 사건충격척도 요인을 근무형태와 심리
적인 환경에서 원인을 찾는 연구들이 있었다[8-10]. 또한 
직업에 대한 낮은 만족도가 관련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선행 연구와[10], 직무스트레스 관련 요인으로 개인적인 
요인과 건강 및 근무환경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가 있었다[11]. 

관련 연구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배점모[13]는 소
방공무원이 경찰공무원과 비교하여 외상후스트레스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외상후스트레스는 우울증과 심리
적 복지감(psychological wellbeing)까지 저하시키는 결과
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과 사후관리
가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임현희[14]는 소방공무원 업무특성상 충격적 현장사
고 목격 등 지속적인 외상사건노출로 인한 공포, 두려움, 
무력감과 고통이 수반되는 외상후스트레스 고위험군 분
류 직군이므로 상담 및 치료의 확대, 정신치료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였다. 

윤예심[15]은 사회복지적 개입과 업무의 단순화, 근무

외 편히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제
언을 하였다. 

소방공무원의 외상후스트레스 관련 연구는 화재와 구
조현장에서 빈번한 순직사고와 열악한 근무환경 등이 사
회적 관심을 받으면서 심리적인 측면까지 연구가 확대되
고 있으나[12-14], 대부분의 연구가 화재, 구조, 구급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방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다[8-19]. 특히 구조대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직업적으로 사명감이 높은 구조대원에게는 자신의 괴
로움을 곧 회복하려고 하는 경향과 영웅적인 소방정신이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이러한 변화를 눈치 채지 못하
는 경우가 있다[20].

소방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실태조사[6,7]와 선행 연
구[8-14]에서 소방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사건충격, 심리
적․신체적 불안 원인과 완화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보
다 구체적인 접근을 위한 대안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
구는 구조대원들의 사건충격정도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
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분석하여 현실적인 대
응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구조대원들을 대상으로 사건충격척도에 의한 스
트레스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인구사회학적특성과 직업적, 업무적 특성에 따
라 사건충격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
인가?

셋째, 분석한 결과에 따라 사건충격을 완화하고 치유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방법

2.1.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하여 2013년 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서
울소방재난본부 소속 구조대원 5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그중 운전원 112명과 행정요원 3명의 설문지는 직접 
현장에 투입되지 않는 구조대원이므로 연구대상자로 부
적합하여 제외하고, 회부된 설문지 529부(96.1%) 중 415
부를 통계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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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연구도구

설문조사는 연구대상자에게 설문조사의 취지 및 질문
지 작성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문항별 해당되
는 항목에 하나씩 선택을 하여 자기기입식(Self-reported)
으로 실시하였다.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중복된 문항을 
제외한 인구사회학적 설문 19문항과 사건척도 21문항으
로 구성 하였다. 사건척도 구성은 7개의 침습증상, 4개의 
회피증상, 10개의 과각성 증상으로 이루어졌으며, 5점 척
도(1-2-3-4-5)로 평가하도록 구성하였다.

사건충격척도 질문지는 Weiss와 Marmar가 수정 제작
한(Impact of Event Scale-Revised ; IES-R)[21]것을 은정
희 등[22]이 번안하여 검증한 한국판 사건충격척도 개정
판(Impact of Event Scale-Revised Korean version ; 
IES-R-K)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문항의 성격이 강해 요인이 하나로 묶
인 경우, 혹은 두 요인에 공통으로 문항이 묶이는 경우에 
해당하는 1개 문항을 제외한 2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사건충격척도 도구의 구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Incident Shock Scale Method

Researcher
Scale

Method

Questio

ns
Scale Years Note

Horowitz,

 Wilne, 

Alvarez

Impact of 

Event Scale

(IES)

15

4 

points

scale

1979
Original- 

version

Weiss, 

Marmar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IES-R)

20

5 

points 

scale

1997
Revised- 

version

Hun-Jeong

Eun

,etc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Korean

 version

(IES-R-K)

22

5

points 

scale

2005

Revised- 

Korean- 

version

Eui-Tae 

Yoo

(Resear

cher)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Korean 

version

(IES-R-K)

21

5

points 

scale

2013

Researche

r excepts 

1 

question

2.1.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자료분석과 통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 직업적 관련 특성, 업무적 관련 특성, 직무관련 스
트레스 해소방법과 반응요인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사건충격정도에 대한 각 
문항의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여 문항간의 신뢰도를 측정

하고 예측가능성, 정확성 등을 분석하였으며 문항간의 신
뢰도는 Cronbach‘s α의 계수로 판단하였다. 셋째, 인구
사회학적 특성, 직업적 관련 특성, 업무적 관련 특성, 직
무관련 스트레스 해소방법과 반응요인에 따른 사건충격
정도의 차이는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을 실시하였으며, Scheffe의 다중범위 검정(Scheffe's 
multiple range test)을 통하여 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검정하였다. 본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5%에
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1.4 신뢰도

사건충격 정도에 대한 신뢰도 측정은Cronbach‘s α계
수를 사용하였으며, 분석결과 사건충격정도 하위요인인 
과각성, 회피, 침습, 수면장애 및 정서적마비, 해리증상은 
0.856~0.936, 사건충격정도는 Cronbach‘s α= .975의 높
은 내적 일치도를 보였다[23]. 전체 신뢰도의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Verification of reliability of each factor

Sub-factors
No. of 

questions

Relia

bility

Severity 

of 

shock 

Hyperarousal 6 .931

Avoidance 6 .936

Invasion 5 .916

Sleep 

disorder,emotional 

paralysis and 

dissociation

5 .856

Severity of shock 22 .975

3. 분석결과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3]과 같다. 
성별은 구조대원 모두 남자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령은 ‘31-40세’ 41.0%, ‘41-50세’ 32.5%, ‘21-30세’ 
23.9%, ‘51-60세’ 2.7% 순이었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59.8%, ‘미혼’이 39.0%로 기혼자의 비율이 높았다. 구조
대의 업무특성상 2~30대가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50
대는 구조대장과 부대장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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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mographic information

Classification 
Frequency

(N) 

Percentage 

(%)

Age

21-30 99 23.9

31-40 170 41.0

More than 41 146 35.2

Academic 

background

Middle school graduate 6 1.4

High school graduate 193 46.5

College graduate 212 51.1

Graduate school graduate 4 1.0

Marital 

status

Married 253 60.9

Single 162 39.1

Total 415 100.0

3.2 직업적 관련 특성

구조대원의 근무형태와 직급 등 직업적 특성은 [Table 
4]와 같다. 소방공무원의 재직기간이 10년 미만 근무자가 
전체의 58.3%, 구조대원으로의 근무기간은 6년 미만이 
53.0%로 조사되었으며, 근무형태는 ‘3교대’가 73.7%, ‘2
교대’는 23.6%로 나타났다. 

20~30대와 근무연수 6년 미만이 50%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구조업무가 지식, 기술뿐만 아니라 체력적인 
부담을 감소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119구조구급
에 관한 법률에 제정되기 이전 구조대원 나이를 48세로 
제한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Table 4] Occupational information 

Classification 
Frequency 

(N)

Percentage 

(%)

Job titles

Firefighter 180 43.4

Senior 

fire sergeant
68 16.4

 Fire Sergeant 143 34.5

Fire Lieutenant 19 4.6

 Fire Captain 5 1.2

Number of 

years as a 

rescue 

worker

1-5 220 53.0

6-10 39 9.4

11-15 52 12.5

16-20 91 21.9

More than 21 13 3.1

Work 

pattern

Daily 11 2.7

2 shifts 98 23.6

3 shifts 306 73.7

Current 

work field

Rescue team 

member
337 81.2

Rescue team 

lieutenant chief
65 15.7

Rescue team chief 13 3.1

Total 415 100.0

3.3 업무적 관련특성

업무적 관련 특성은 [Table 5]와 같다. 현장 출동 횟수
는 76.8%가 1일 1회 이상 출동하고 있으며, 98.5%가 6개
월에 1회 이상 심각한 사고현장을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출동횟수는 사건충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1일 76%가 출동을 경험하는 것은 구조대원이 업
무적으로 사건충격 요인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5] Work-related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Frequency 

(N)

Percentage 

(%)

Number of 

deployments

1-3/week 53 12.8

4-6/week 43 10.4

7-9/week 113 27.2

1-3/day 128 30.8

4-5/day 78 18.8

Number of 

deployments 

to serious 

disaster sites

1-2/6months 141 34.0

1-2/3months 103 24.8

1-2/2months 69 16.6

1-2/month 74 17.8

3-4/month 22 5.3

More than 

5/month
6 1.4

Total 415 100.0

3.4 사건충격 정도

사건충격정도는 [Table 6]과 같다. 사건충격정도의 전
체의 평균은 1.66이었으며, ‘침습’이 1.78, ‘회피’(M= 
1.68), ‘수면장애 및 정서적마비, 해리증상’(M=1.64), ‘과
각성’(M=1.55) 순으로 사건충격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대원들이 무의식중에 사건 장면을 떠올리는 ‘침습’에 많
이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Severity of shock

Classification Sub-factors M SD

Severity 

of shock

Hyperarousal 1.55 .71

Avoidance 1.68 .77

Invasion 1.78 .72

Sleep disorder, emotional 

paralysis and dissociation
1.64 .67

Severity of shock 1.66 .68

3.4.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건충격정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건충격정도의 차이는 
[Table 7]과 같다. 연령이 높을수록 사건충격정도가 높고
(p<.01), ‘기혼자’(M=1.74)가 높게 나타났다(p<.01).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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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N
Hyperarousal Avoidance Invasion

Sleep disorder, 

emotional 

paralysis and 

dissociation

Severity of 

shock

M SD p M SD p M SD p M SD p M SD p

Current 

job titles

Firefighter 180 1.39 .58

.001
**

1.53 .68

.009
**

1.64 .64

.009
**

1.50 .56

.002
**

1.51 .58

.002
**

Senior fire 

sergeant
68 1.71 .81 1.75 .86 1.88 .79 1.73 .76 1.77 .78

Fire Sergeant 143 1.66 .77 1.80 .82 1.88 .78 1.76 .73 1.77 .74

 Fire 

Lieutenant 
24 1.60 .69 1.80 .62 1.89 .59 1.72 .62 1.75 .60

Number 

of years 

in 

firefighter 

Less than 3 117 1.34 .48

.004**

1.47 .60

.009**

1.59 .56

.013*

1.49 .51

.018*

1.47 .50

.006**

3-6 77 1.57 .76 1.70 .83 1.78 .75 1.61 .69 1.66 .72

6-10 48 1.64 .83 1.68 .86 1.82 .81 1.65 .79 1.70 .80

10-15 51 1.66 .79 1.72 .80 1.89 .84 1.71 .78 1.74 .77

More than 15 122 1.65 .73 1.83 .79 1.90 .72 1.77 .67 1.78 .69

Number 

of years 

as a 

rescue 

worker 

Less than 3 135 1.33 b .48

.000***

1.46 .59

.001**

1.59 .57

.002**

1.48 .52

.001**

1.46 b .50

.000**

3-6 85 1.56 ab .75 1.67 .80 1.77 .73 1.57 .65 1.64 ab .70

6-10 39 1.73 a .84 1.82 .86 1.92 .79 1.83 .79 1.82 a .80

10-15 52 1.71 a .82 1.80 .84 1.90 .86 1.77 .80 1.79 ab .79

More than 15 104 1.67 ab .74 1.84 .81 1.92 .75 1.78 .70 1.80 ab .71

에 높아질수록 사건충격정도가 축척되어 나타난 결과로 
추정된다.

3.4.2 직업적 특성에 따른 사건충격정도

직업적[Table 8] ․ 업무적[Table 9] 관련 특성에 따른 사

건충격정도는 구조대원 근무기간이 ‘6-10년 미만’(M= 
1.82),과 ‘15년 이상’(M=1.80),의 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
나 가장 활발하게 현장활동을 하는 시기의 대원과 경험
이 많은 대원들이 사건충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lassification N
Hyperarousal Avoidance Invasion

Sleep disorder, 

emotional 

paralysis and 

dissociation

severity 

of shock

M SD p M SD p M SD p M SD p M SD p

Age

21-30 99 1.32 b .48

.001**

1.44 b .58

.001**

1.57 b .51

.002**

1.44 b .47

.001**

1.44 b .47

.001**31-40 170 1.60 a .78 1.71 a .83 1.81a .79 1.65 a .74 1.69 a .75

Over 41 146 1.64 a .72 1.80 a .77 1.89 a .73 1.76 a .67 1.77 a .69

Religion

Buddhism 71 1.62 .83

.410

1.77 .89

.430

1.83 .79

.676

1.72 .77

.482

1.73 .80

.473
Christianity 70 1.53 .61 1.61 .72 1.71 .66 1.60 .57 1.61 .61

Others 44 1.67 .90 1.78 .88 1.86 .82 1.74 .88 1.76 .85

None 230 1.51 .65 1.64 .72 1.77 .70 1.61 .62 1.63 .63

Academic 

back-

ground

High school 

graduate 

or less

199 1.49 .70

.141

1.62 .77

.185

1.73 .73

.161

1.61 .66

.399

1.61 .68

.179
College 

graduate 

or higher

216 1.60 .71 1.72 .76 1.83 .71 1.67 .68 1.70 .68

Marital 

status

Married 253 1.64 .75
.001** 1.77 .80

.002** 1.86 .76
.007** 1.72 .72

.002** 1.74 .72
.001**

Single 162 1.41 .61 1.53 .68 1.66 .64 1.52 .57 1.52 .59

[Table 7] Difference in severity of shock based on demographic factors

** p<.01,                                        Scheffe's test: a>b

[Table 8] Difference in severity of shock based on occupation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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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attern

Daily & 2  

shifts
109 1.47 .52

.093
1.63 .61

.377
1.76 .59

.683
1.62 .52

.690
1.61 .52

.350

3shifts 306 1.58 .76 1.69 .81 1.79 .76 1.65 .72 1.67 .73

Number 

of rescue 

workers

Fewer than 7 200 1.61 .82

.189

1.73 .86

.244

1.80 .82

.790

1.66 .79

.795

1.70 .79

.4358-9 181 1.48 .58 1.60 .65 1.76 .62 1.62 .54 1.61 .56

10-15 34 1.51 .60 1.73 .72 1.74 .62 1.61 .48 1.65 .59

Work 

area

Rescue team 

member
337 1.54 .72

.469

1.64 .76

.031*

1.75 .72

.094

1.62 .69

.202

1.63 .69

.122
Rescue team 

lieutenant 

chief or 

higher

78 1.60 .66 1.84 .77 1.90 .72 1.73 .59 1.76 .65

Classification N
Hyperarousal Avoidance Invasion

Sleep disorder, 

emotional paralysis 

and dissociation

Level of shocks

M SD p M SD p M SD p M SD p M SD p

Number 

of 

deploym

ents

1-3/

week
53 1.45 .58

.014*

1.63 .71

.092

1.63 b .63

.010*

1.52 b .51

.003**

1.56 .58

.015*

4-6/

week
43 1.77 .85 1.82 .85 1.84 ab .75 1.72 ab .75 1.79 .78

7-9/

week
113 1.47 .62 1.60 .73 1.71 ab .69 1.59 ab .59 1.59 .62

1-3/

day
128 1.48 .67 1.61 .71 1.73 ab .68 1.56 ab .64 1.59 .64

4-5/

day
78 1.72 .83 1.85 .86 2.03 a .82 1.89 a .81 1.86 .80

Number 

of 

deploym

ents to 

serious 

disaster 

sites

1-2/6  

months
141 1.32 b .41

.000***

1.41 c .51

.000***

1.49 c .50

.000***

1.40 c .44

.000***

1.40 c .43

.000***

1-2/3  

months
103 1.59 b .71 1.75 bc

.74
1.87 bc .66 1.66 bc .59 1.71 bc .63

1-2/2  

months
69 1.68 b .78 1.83 b .81 2.00 ab .77 1.79 b .71 1.82 b .74

1-2/

month
74 1.61 b .86 1.71 bc .88 1.78 bc .81 1.74 bc .84 1.71 bc .82

More 

than 

3/month

28 2.06 a .85 2.29 a 1.00 2.31 a .92 2.15 a .87 2.20 a .88

 
* p<.05, ** p<.01, *** p<.001,                     Scheffe's test: a>b  

[Table 9] Difference in severity of shock based on job-related factors

* p<.05, ** p<.01, *** p<.001,           Scheffe's test: a>b>c  

4. 논의 및 결론

4.1 논의

구조대원들의 사건충격정도에 의한 스트레스 수준과 
인구사회학적특성․직업적․업무적 특성에 따라 사건충
격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건충격정도는 기혼
자와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건충격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배점모[13], 임현희[14], 김지희[16]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통계분석과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
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다만 일부 연구[25]에
서 미혼이 사건충격이 낮은 원인이 가족의 지지결여로 

분석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건충격에 대한 경
험과 유발요인이 적은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직업적 특성에 따른 사건충격정도는 구조대원 
근무기간이 오래될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6년 이상-10년 
미만’ 근무한 대원의 사건충격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
다. 이와 같은 분석은 기존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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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25,26], 구조대원은 화재분야와 구급분야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과는 업무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
라고 볼 수 있다. 구조대 업무 특성상 중간계층인 5년 이
상 10년 미만의 근무경력을 가진 대원은 훈련 및 출동현
장에서 위험하고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주도하는 계층으
로, 위험에 노출되는 환경과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나타
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업무적 관련 특성에 따른 사건충격정도는 현장 
출동 횟수와 심각한 사고현장 경험 빈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였으며, 사건충격정도의 과각성, 침습, 수면장애 
및 정서적마비, 해리증상은 현장 출동 횟수와 심각한 사
고현장 경험 빈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사건충격정도는 현장 출동 횟수가 많을수록 충격정도
가 높았고, 심각한 사고현장 경험 빈도 가 높을수록 충격
정도가 높았다. 관련연구에서 경력과 업무수행 기간이 외
상후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한 Creamer과 Linddle 의 
연구[27]와 국내 연구[13,14,25,26]가 일치하는 결과를 보
였다. 

외상후스트레스의 완화와 해소방법에 대한 선행연구
는 의료적인 개입의 필요성[14]과 환경개선[15], 정신건
강관리와 사후관리[13] 등 환경, 의료, 휴식, 건강관리 프
로그램 개발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미흡하다. 

미국은 소방공무원의 외상후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
하여 ‘국가보훈처(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산하 
‘국립 PTSD 관리센터(National PTSD Center)'와 ’국립정
신건강기관(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등의 국
가기관과 대학병원과 협회 산하의 PTSD 기관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일본은 동경소방청의 전문적인 시스
템 운영과 효고현의 ‘재난스트레스 센터(Hyogo Institute 
for Traumatic Stress)’ 등이 설립되어 정신건강 서비스를 
도모하고 있다[7].

국내는 소방공무원이 신체적 부상을 당하거나 심리적
인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 전문적으로 치료할 전문병원이 
없다. 2013년 경찰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가 개선
된 것은 그나마 다행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직무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음주 횟수가 증가하며, 소방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은군이 음주수준이 높다는 
조선덕 등[28]의 분석과, 소방방재청의 음주수준 통계자
료[7]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과음주자는 경음주자보다 더욱 부정적인 건강상태를 
보이며[29], 긴장을 풀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경우 음주수준이 높다[30]. 

본 연구의 시사점은 음주 예방프로그램의 개발[29]의 
필요성과 직장 내·외에서 직무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환경 및 운동과 취미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복지적 지원
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4.2 결론

구조대원들은 응급출동에 대비하기 위하여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과도한 근무형태에 따른 피로도 
누적과 사고현장 목격 등의 스트레스 유발요인에 노출되
어 있다. 

2010년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소방공
무원의 50%가 특수건강검진 결과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현장 활동 중 과다 노출되는 유해인자 및 
업무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충격을 완화하고 치유할 수 있는 시사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장기근무자와 출동빈도가 잦을수록 사건충
격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사건충격에 노출되었을 때 완
화 및 해소 방법을 찾지 못하고, 제도적 보호도 받지 못
한 상태로 누적되고 있으며,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고위
험군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사건충격을 완화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형화재나 구조현장을 경험하고 목
격한 구조대원들을 위한 충격스트레스 예방매뉴얼을 시
행하여야 한다. 

일본은 지진이나 화재 등 참사를 목격하고 경험한 소
방대원들에게 즉시 심리적 테스트를 실시하고 소방대원
과 가족의 치유를 위한 참사스트레스 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다. 참사프로그램을 우리 실정에 맞게 응용하여 사
건충격을 경험한 대원들에게 심리검사 및 치료와 연계하
는 제도의 검토가 요구된다.

둘째, 외상후스트레스 고위험군에 대한 실태 파악과 
집중관리를 위하여 의료, 복지, 종교 등 전문분야 위원들
로 구성된 대책팀과 병원을 연계하는 관리가 이루어 져
야한다. 미국의 PTSD관리센터와 일본의 재난스트레스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주목해야 한다.

셋째, 구조분야는 물론 화재진압, 구급 등 업무분야 별
로 외상후스트레스 고위험군에 대한 정확한 실태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야만 요인에 따른 
외상후스트레스 상담과 치료, 고위험군에 대한 완화 정책
을 세울 수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단발성 예방교육, 부정기적 상담
프로그램, 성과위주의 전시행정적인 대책 등은 근본적이
고 적극적인 치유대책이 될 수 없다. 

본 연구는 서울에 근무하는 구조대원 전체를 대상으로 
사건충격척도와 직무 연관성을 분석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추후 전국 소방공무원에 대한 업무영역별 연구와 고위
험군으로 분류된 구조대원들에 대한 심층연구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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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정확한 실태분석 및 완화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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